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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려를 나누다

현재 소울베이커리에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구성원은 35명, 

비장애인 구성원은 18명에 달한다. 단순 작업을 지루해 하지 

않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 10년 이상 근무

한 구성원들도 많다. 10년 장기근속 구성원에게는 이탈리아 

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. 가족의 보살핌을 받던 발달장애

인들이 월급을 받아 저축하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

우도 많다. 그래서인지 자신들이 만드는 빵에 대한 자부심도 

강하다. 

소울베이커리에서 매일 생산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은 취약계

층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. 2004년부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

본부를 통해 매출의 일정 금액을 매월 우리 밀 생산 농가를 

위해 후원하며, 2010년부터는 인근 지역 시각장애인협회를 

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빵을 전하고 있다. 또한 매년 12월부

터 2월까지 3개월 동안은 겨울철 노숙인들의 동사 방지를 위

한 순회활동에 함께한다. 

어느덧 창립한 지 25년, 그동안 빵을 만드는 구성원들의 역량

과 노하우도 한층 탄탄해졌다. 생산 능력과 좋은 품질을 인정

받으면서 거래처도 늘었다. 구매자 겸 후원자들은 ‘믿고 먹는 

소울베이커리’라며 힘찬 응원을 보낸다. 우리 사회를 따뜻하

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, 소울베이커리 덕분에 건강한 빵을 먹

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법을 배워간다.

정직한 빵을 만들기 위한 약속

이른 오전부터 빵 굽는 냄새가 솔솔 풍긴다. 덕양구 벽제동에 

위치한 소울베이커리에서는 재료, 반죽, 성형, 포장 등 단계별

로 빵이 만들어진다. 작업장에는 제빵사 복장을 한 발달장애인

들이 모여 각자 수행해야 할 업무를 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

다. ‘우리밀 100%’, ‘우리쌀 100%’, ‘유정란’, ‘무(無)보존료’, ‘국

산원료지향’…. 정직한 빵을 만들겠다는 소울베이커리의 약속

이다. 좋은 재료를 선별하는 것은 물론이고, 식품의약안전처의 

해썹(HACCP) 안전관리인증을 받아 식품의 가공, 보존, 유통 등

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

등 안전성까지 확보했다.

소울베이커리의 출발은 소박했다.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서울관

구에서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인 ‘애덕의집’에서 생활하는 발달장

애인들을 위한 먹거리를 만든 것이 시작이었다. 점차 장애인들에

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베이커리의 규모가 커졌다. 

2007년, 고양특례시와 첫 인연을 맺게 되면서 고양에서 재배한 

쌀로 케이크를 만들게 되었다. 이렇게 만들어진 케이크는 고양시

에 출생 신고하는 가정에 탄생 축하 선물로 전달되었다. 김혜정 

애덕의집 소울베이커리 원장은 “고양특례시와 시민들이  우리 제

품을 믿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”며 고마움을 전했다. 

모락모락 빵 굽는 냄새 따라
꿈과 희망이 피어나요

+ 사회복지법인 애덕의집 소울베이커리

소울베이커리에는 특별한 제빵사들이 있다. ‘정직한 빵’을 

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우리 밀과 쌀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

드는 발달장애인들이 바로 그들이다. 올해로 창립 25주년,  

빵과 함께 행복을 굽고 있는 소울베이커리를 찾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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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울베이커리

+ 소울베이커리

1997년도에  프로그램 형식으로 쿠키작업을 시작한 소울베이커리

는 현재 우리밀과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여 빵과 케이크, 쿠키를 생

산하고 있으며,베이커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

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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